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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철도 서대구역, 대구 서남권 교통허브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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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대구=뉴시스】신축되는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조감도. 뉴시스DB. 2019.04.23. photo@newsis.com

【대구=뉴시스】정창오 기자 =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3일 고속철도 서대구역 건설공사를 본격 추진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

공한다고 밝혀 대구 서남권 교통허브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

 

서대구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·경북 상생공약에 따라 본격 추진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전철역사 기능에 고속철도역

사 기능을 추가해 지난 14일 착공했다.

 

서대구역은 올해 1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대구산업선(서대구~달성)철도와 달빛내륙철

도(대구~광주)의 시점이 되는 역사로서 향후 대구 철도교통망의 혁신적인 전환이 기대된다.

  

2013년 3월 완공예정인 서대구역은 총 사업비 703억원 중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는 500억원과 광역철도 203억원(국비142

억원, 시비61억원)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구시 상징인 독수리의 양 날개를 형상화 한 모습의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.

 

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“서대구역 건설공사가 열차가 다니는 운행선에서 이뤄지는 매우 어려운 공사이지만 철저한 사업

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안전하게 완공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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